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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령․백명호는 택시노동자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.

민주노조 인정, 불법매각 중단이 사태 종결

전면파업 15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진주 화성교통분회는 김미령과 백명호 등이 불법매각을 즉

각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길 촉구한다. 우리는 고용승계와 노조인정 없는 어떠한 불법매각도

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.

노동조합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발을 단호히 배격, 분쇄할 것이며 운

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 보장이 이루어질때까지 결사항전할 것이다.

아울러,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고, 불법 지입 운운하는 진주지역 택시사업자에게 경고한다. 절

대로 책임질 수 없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자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. 이 역시 노조무력화와 민

주노조 부정으로 여겨서 두 번 다시는 헛소릴 못하도록 초토화시킬 것이다.

다시 한번 밝히는 바, 이번 사태의 해결은 완전한 고용승계, 노조인정과 단체협약 유지, 운송수

입금 전액관리제 보장과 최저임금 지급 등에 있다. 이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 어떠한 것도 용납

하지 않을 것이다.

가스값이 폭등해도, 사고가 나도 모든 것을 운전자 부담으로 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

는 화성교통 조합원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. 김미령은 인수할 자격도 없고 파업을 빌미로 노조

깨기에 앞장서는 것 역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.

화성교통 전면파업의 해결방안은 ▸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▸주 40시간 및 최저임금 보

장 ▸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인정 뿐이다.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. 이

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김미령의 (합)제일택시, (합)진일택시, 백명호의 (유)화성교통에 대해 사업

면허를 취소하는 것. 어차피 남아도는 택시! 없애야 산다.


